
정신 문화적 가치의 인격적 체현과 교육

- 한국의 현대문화와 공교육의 위기 -
최철병(崔鐵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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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기만적이고 기술-과학적으로 규정되어가는 현대 문화 내에서 정신적 가치의 교육적 체현 학습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미덕이기보다는 조작적 극복을 필요로하는 비-효율적 악덕으로 매도된다. 전통

문화와 구별되는 현대문화의 특징은 정신적 혹은 상징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작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따라서 자기 기만적인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기만적인 문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그에 마땅한 타인과 사회의 인정을 획득하는 진실된 가치체계를 희롱하고 비웃는 태도가 만연한 문화이

다. 하지만 그들이 희롱의 근거와 수단으로 숭배하는 조작적 기술-과학은 모든 가치체현적 굴레로부터의

해방이아닌 특정의 의미와 가치로의노예적복종만을강요하고 있는것이다. 과학적호기심과 경제적 욕

구충족을 위한 조작적 기술은 자기기만적 개인에게 모든 상징적 가치의 완전정복에 필요한 완벽한 지원

을 약속한다. 하지만 정신적 가치의 완전정복이란 내재된 초월성의 소멸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행복

(Happiness )이란 상징적 가치 속에 내재된 초월성의 비-과학적이고, 비-기술적인 인격적 체현(happens )

을 통해서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정신적가치, 상징, 기술과학, 자기기만, 현대문화, 교육.

I. 가치(價値 , Value)

우리가 일상에서 상용하는 가치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의

* 서울대학교 강사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 io n

2003, Vol. 4, No . 1, pp . 1-16.

논문요약



2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가지는 가치의 사전적 정의를 대표한다. 첫째, 수단적 혹은 경제적 가치로서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성이나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값어치인데 가능한 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수단의 효용성으로 산출된다. 현대 상업자본주의 사회

에서 이와 같은 가치는 추구하는 결과 획득에 필요한 금전의 액수로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진다. 둘째로 가치란 학문적, 윤리적, 미적 혹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이라 불리우는 측면에서 바

라본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 이외에도, 개인적 관점에서의 가치로움, 즉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낡은 손목시계

에 대한 애착과 같은 누군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소중한 대상에게 부여되는 중요성도 가치라는

단어에 내포되는 의미 중의 하나이다. 정신적 의미에서의 가치나 값어치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로움과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는 더 깊은 논의의 여지가 있겠으나 필자 본인은 이것

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즉, 특정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로움과 연계되지 않은 학문적, 미

적, 윤리적 혹은 종교적 가치와 같은 정신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 관점에서 가치로운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도 항상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역시 던져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논의는 우리가 지칭하는 정신의 의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넓은 의미의 정신적 가치 : 필자는 이러한 의미의 정신적 가치란 상징적 가치와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모든 상징적 가치는 사물이나 태도, 관습, 의식, 또는 다양한 양

식의 제도 등과 같은 구체적 상징요소들 속에서 매개되고 체현(體現, Incarnation)되며, 모든

개인적 가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 된다.

둘째, 좁은 의미에서의 정신적 가치 : 이 경우 정신의 영역은 대개 사사로운 개인의 관심사

를 넘어서는 특별하고 고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같은 의미의 정신적 가치에는 상당한 정도

나 수준에의 차별성이 전제된다. 개인적 의미에서의 가치로운 모든 것이 진정한 정신적 가치

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의미의 진정한 정신적 가치 주장 속에는 어떤 종류의

객관성, 혹은 적어도 비-주관성이 요구된다.

II. 자연적 재화(財貨)와 상징적 가치

정신적 가치는 비-자연적인 재화로 간주될 수 있다. 자연적 재화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

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에 충족을 제공하는 재화이다. 이러한 재화에 대한 가치평가는 욕구의

충족 여부와 정도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충족에 이르는 보다 효과적이거나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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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판명된 새로운 재화로의 대체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비-자연적 재화는 이러한 모

든 면에서 자연적 재화와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적 필요나 욕구(needs)양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질서 내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주체의 고유한 삶의 양식과 관계된다. 비-자

연적 재화는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선생과 학생, 필자와 독자, 정상과 비정상, 신성과 세속

등과 같이 상호 연관된 의미 사이의 구분 질서를 전제하는데, 이 같은 질서는 개인들의 욕구충

족의 양식을 단순한 쾌락의 획득이나 고통의 회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한정한다. 따라서 비-자연적 재화는 상징적 재화로서 정당하게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자연적 혹은 상징적 재화는 특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임의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예

상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이 같은 상징적 소

망은 쾌락을 얻기 위한 단순한 자연적 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흄(David Hume, 1968)이 지적한

대로 특별한 종류의 기쁨을 위한 절실한 희구이다. 우리는 취득 가능한 단순한 즐거움에 근

거하여 친구관계를 가치평가 하지는 않는다. 오직 진정한 우정으로부터 결과되는 기쁨만을 가

치로운 것으로 평가하며, 친분관계 속에 감추어진 불순한 동기가 확인됐을 때에는 비록 함께

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였을지언정 매우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비-자연적 재화는 재화 자

체로써 가치로운 것이며, 만남 혹은 성취자체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수

단성과 목적성에서 동시적이다.

자연적 재화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질료적 속성 때문에 추구된다.

만약 같은 속성을 지닌 보다 좋은 품질의 대상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그 새로운 대상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연적 재화는 단순히 그것이 지닌 속성 때문에 찾아지는 것이 아

니며 새로운 재화로의 대체 역시 가능하지 못하다. 그것은 흥미로운 속성들의 임의적 조합으

로 환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연

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De Dijn, 1988)

비-자연적 재화는 이 같이 고유한 양식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환원할 수 없는 실재성 때문에 찾아

지며, 실재하는 구체적 대상 속에서 체현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구체적 대상들은 개별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단순히 여기와 지금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를 내포하므

로, 우리는 이 같은 대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구체적 대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간절히 소망한

다. 상징적이고 비-자연적인 재화는 초월성(Transcendent)과 내재성(Immanent)이 공존하는 역

설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경험된다. 즉, 상징적 재화의 초월성은 자신의 초월적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내재화되고, 상징의 내재적 의미는 초월에 대한 단순한 수단성을 넘어서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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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비-자연적 재화에 대한 상징적 소망의 한 실례이다. 자식은 부

모의 행복추구를 위한 대체가 가능한 임의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부모의 행복은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신의 자식들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며 그 어떤 다른 자식과의 대체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소망하는 사랑의 가치는 바

로 이 자식들과의 구체적인 체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비-자연적 재

화는 포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나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다 귀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른 자연적 재화자체가 우선시 되었

거나 또 다른 상징영역의 비-자연적 재화자체가 선호되었기 때문일 뿐이다. 이와 같은 선택과

정에서 문화 속에 내재하는 서로 다른 상징 영역 사이의 서열이나 체계, 그리고 개인의 개성은

특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자연적 혹은 상징적 재화에 대한 소망은 이와 같은 소망이 이야기되고 표현되는 상징적

발화의 실제와 깊은 관련을 맺게된다. 상징적 발화의 의미내용은 실제적인 교육이나 전통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자적 의미와 구별해야 한다. 문자적

의미는 고유한 의미의 손실 없이 모든 언어로의 완벽한 번역과 이해가 가능한 반면, 시와 같은

상징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대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언어적 친밀감에 대한 불가능

에 가까운 체득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상징적 의미는 모국어나 일상적 방언 등에 체현되어

있고, 특수한 상황적 문맥이나 역사, 생활 양식, 또는 고유하고 다양한 정서적 습관 등에 연루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모든 정신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시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가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상징적 문화요소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은, 모든 개인들이, 메를로 뽕띠

(Merleau Ponty)의 용어를 빌리자면, 상징적 가치를 체현하는 '신체적 주체(corps-sujets)'들임을

밝혀 준다. 그들은 모두 가치 체현적 주체들이며 이 같은 필연적 상징 체현의 사실은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정신적 가치로 물들여진 고유한 문화 세계임을 증

명한다. 따라서 인간은 선험적이거나 초월적 관점으로부터 조망된 문화적 '살(f lesh)'이 없는 주

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적 문화 세계 속에서 다소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상징적인 가치들로 체화된 심성 혹은 마음(heart)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존재로 이해하

여야 한다. 그들은 상징적 의미의 언어들로서만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상징적 의미는 타인이나 대상, 장소 혹은 행위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체계 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맥킨타이어가 비-자연적 재화를 문화적으로 그리고 상

호주관적으로 규정된 관례내적인 재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MacIntyre, 1981). 이

같은 관례들은 상징적 가치를 체현하는 개인들(corps-sujets)에게 구체적인 상황이나 다른 개인

들로부터 향유된 다양한 가치나 상징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며 그것으로의 입문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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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징적 가치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관점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징적 가치란 순수히 주관적인 것이라거나 변덕스러운 개인의 평가에 절대 의존적이라는 말

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상징적 가치는 개인들에게 특정의 규범을 부여하는 행동양식에 속한

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이 특정의 개인에게 고유한 가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이 고유한 개인적 가치조차도(친구 사이의 우정의 경우와 같이 개인

적 색채가 강하게 강조되는 가치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의 공동체적 양식을 따르게 된

다(Scruton, 1980). 이와 같은 양식들은 절대로 개인들의 독자적인 창조물일 수 없으며 인간에

게 고유한 삶의 양식에 입문되고 친숙해졌던 수많은 개인들의 담론적 평가와 느낌, 사유나 행

위 방식 속에서 생명을 얻고 성장한 인류공동체적 전통인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조차도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의식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새롭게 소개되는 가치나 상징은 언제

나 그 주창자들에게 순수 창조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으로 경험된다.

인간의 자유나 자유선택은 가치의 기원이 아니며, 오히려 그 같은 가치의 세계를 미리 가정

한다.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 서로 끌리고 끌리는 매력의 진정한 이유는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

로운 선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같은 관심과 열정을 가능하게끔 주도하는 인간공동체적

가치화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란, 공동체적 가치의 정체성 위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가 자유롭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행위의 자유로움이란 고유한 삶의 양식적 가치에 대

한 체현적 수용에 근거하며, 이 같은 가치에 비추어 보아 자신이 하여야할 일을 자유롭게 추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정신적 가치의 체현적(體現的, Incarnative) 승화

과연 모든 정신적 가치는 상징적 요소들에 의해 매개되는 체현적 가치인가? 모든 구체적

가치들을 초월하는, 따라서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적 개별성과 한계성을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

(眞, 善, 美, 聖)는 존재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필자는 모든 가치들은 오직 그것이 구체적인

형식으로 체현되는 한에서만 진정한 가치적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자 한다. 즉, 진

(眞)은 진리에 몸바치는 개인의 구체적인 탐구 양식 속에서, 선(善)은 덕행과 선행 속에서, 그

리고 미(美)는 예술작품이나 여러 종류의 삶의 양식들 속에서만 진정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초월적 신성(神聖)의 가치조차도 오직 구체적인 언어나 대상 혹은 인격, 즉 상징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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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이 종종 초월적인 가치와 그것의 구체적 체현 사이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가

는 그들이 이 같은 가치의 구체적 체현을 초월적 가치획득에 방해적인 요소로 보거나 초월적 가

치 개념 성립에 장애적인 요소로 해석하는데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상징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완전히 정복될 수 없는 본연의 환기의 성격을 잃고 자체

적인 목적성 대신에 비-체현적 초월성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상징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추구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험이 상존 한

다. 그 하나는 상징이란 단순히 절대적 초월에 대한 임시적 지표 이상일 수 없다는 믿음이며,

다른 하나는 초월에 대한 완전한 포착, 즉 소유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으며 완전한 이해가 가

능한 초월에 대한 상징개념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 상징적 혹은 문화적 살(f lesh)'은 초

월에 도달하기 위하여 뒤에 남겨져야 할 단순한 수단이며, 두 번째 경우에서는 살(f lesh)' 자체

가 집착 형식으로 포착된 초월로 간주된다. 하지만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진정한 상

징적 가치는 초월성이 자신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내재화되고, 내재성 또한 단순한 초월의

임의적 도구로 전락되지 않는 역설적 방식으로 존재한다.

초월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상징적 양식으로 체현된다는 사실로부터 진선미(眞, 善, 美)나 성

(聖)적인 초월적 가치가 구체적인 개인들에게 향유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들은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전통들과 연계된

다. 그리고 양식의 다양성은 가치체현에 방해요소가 되기보다 오히려 이 같은 가치와 상징들

을 향유하고 승화시키는 올바른 방식에 도움을 준다. 무언가에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개별성과 취약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의 정신적 혹은 상징적 가치체현에 고유한 필연적 양식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가치란 전적으로 개별적인 것도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절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개별적 한계성의 초월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공동체적 삶의 문

화적 맥락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한다. 그것은 주관적 믿음이나 느낌 혹은 판단 등을 초월하지

만 원칙적으로 자신과 세계를 합당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타당한 것

으로 지지되고 경험된다.

Ⅳ. 정신적 가치의 본질적 취약성과 비극의 기원

모든 정신적 가치는, 그것이 개인에 속하는 것이든 집단에 속하는 것이든, 초월적인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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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것이든, 필연적으로 체현 된다는 사실은 그것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본

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인간에게 가치로운 모든 것은 상처받기 쉬운 것

이라는 어느 시인의 싯귀는 인간의 삶의 양식에 관한 매우 예리한 통찰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어째서 개개인의 죽음을 통절히 애도하며, 사라지는 양질의 문화양식에 경악하는

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이다(Borges, 1971). 이와 같이 인간이 추구하는 상징적 가치에 내재하는

본질적 취약성은, 서로 다른 미적 양식이나 생활 방식 또는 윤리적 체계간에 양립이 불가능하

여 그 중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인간 비극의 원초적 기원이기도 하다. 아마

도 인간이 맺는 초월적 신성과의 소통 기능 중의 하나는 이 같은 양식의 인간적 비극이나 가

치로운 삶의 양식이 실질적으로 바닥난 곤궁한 삶에의 위안일 것이다(Oakeshott, 1975).

한 개인이 모든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다양한 가치들에 언제나 합당한 방법으로 반

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도덕적 행운 혹은 도덕적 비극과 조우하

게 된다. 어떤 종류의 삶의 양식들은,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같이 산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가치

공동체 내에서도 동료들이 나름대로 부여하는 가치적 의미들에 언제나 개방적일 수는 없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꾸밈이나 시늉은 필연적이다. 한 개인이 다양한 가치

들 속을 유영하면서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와 행위를 물들이는 풍습과 관례, 상징과 기호 등은 그

것들과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조적 수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해와 행위에 필연적인 본질 요소들인 것이다. 가치와의 진실된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진

실성은 자신의 한계성 수용과, 시시각각으로 조우하는 가치들에 대한 개방성 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상징적으로 구축된 관계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의식적인 관심이나 명시적이고 지

속적인 주의에 달려있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격하는 일상의 아름다운 우정은 만연한 망

각 속에서도 훌륭히 가꾸어지고 가치로운 열매로써 경험되는 것이다.

자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한 개인에게 전체세계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나는 모

든 것을 잃었다! . 어떻게 한 개인의 죽음을 전체의 소멸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

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은 가치의 세계에서 개별과

보편은 일반적 의미에서 대립적이지 않으며, 이와는 다른 형식의 고유한 논리로써 조화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가치의 세계에서 개별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의 응축이며, 따라서 초월자

체는 유한한 것이다. 플라톤 철학은 가치로부터 그것의 본질적 체현성을 분리시키고 순수관념

의 세계로 몰입시킴으로서 진정한 가치세계의 이해와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분리 작업을 통해 초월적 가치는 진정한 삶의 세계로부터 축출되어 단지 철학과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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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적 탐구와 믿음의 대상으로 변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세계 속에서의 진정한 관조와

경이의 경험 양식은 망각되었다(Oakeshott, 1984). 진정한 인간의 삶과 소망으로부터 괴리된

이 같은 순수 플라톤적 의미추구 방식은, 서양의 근대 자연과학 출현과 더불어 과학적 작업

속에서 언제나 되풀이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무미건조한 탐구 양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로부

터 경이는 과학적 해답을 기대하는 수수께끼로, 그리고 관조는 과학적 수수께끼에 대한 끝

없이 갱신되는 잠정적 해답을 바라보는 만족으로 이행된 것이다.

V. 정신적 가치 체현의 현대적 부정

가치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정신적 혹은 상징적 가치란 목적 자체인 반면 도구적 혹은 경

제적 가치는 독자적 목적에 보조적으로 연계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수단과 목적

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와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대에 접어들어서도 또 다른 고유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첫째로 현대문화 속에서의 정신적 가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현대문화 속에서

이 같은 정신적 가치 역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한다. 정신

적 가치의 상품화는 학문, 종교, 예술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교육, 가족관계 같은 대인의 영역

까지 빈틈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적 가치는 오직 그것이 어떤 대외적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인지될 때에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매되는 상징적 가치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우리는 상징적 가치에 대한 자기기만적

(narcissistic) 관계에서 동일한 전환을 목격할 수 있다. 자기기만은 한 개인이 가치자체에 대한

목적 내재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그 같은 가치에 외연적으로 연계됨에 따르는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인정효과(認定效果)에 집착함으로서 빚어진다. 자기도취(narcissism)의 궁극적 가치는 타

인의 평가에 의한 인정(認定)으로 획득되며, 그 같은 인정 획득의 수단과 방법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상징적 가치에 대한 자기기만적 관계에서 진짜와 가짜, 진품과 위조품의 의미 대립은

흐려지고 지워진다. 정신적 가치와의 진정한 관계는 한 개인이 책임감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유용성이나 즐거움에 대한 자신의 계산을 초월하는 가치자체를 목적으로

진실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자기기만적이 아닌 성실한 개인들이 타인

으로부터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참된 인정은 가

능한 혹은 불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직접적 방식의 인정 획득이 아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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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그 자체적으로 가치로운 어떤 것에의 관심과 노력 후에, 간접적으로 획득된다.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경험되는 행복의 상태와 같이, 인정이란 본질적으로 비-자연적

혹은 상징적 재화 혹은 가치를 향한 소망스러운 행위의 부산물(副産物, by-product)적 상태로

성취되고 경험된다(Elster, 1983; Scheler, 1947). 자기기만적 문화는 모든 것이 인간의 기본적 욕

구충족 기능에 따라 평가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주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것이 자기기만적 욕구충족의 기능에 따라 평가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주의 문화가 된다.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 평가와 추구방식에도 무언가 이상한 변고가 드러났다. 오늘날 현대문

화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경제적 혹은 도구적 가치는 더 이상 단순

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는 목적자체로서의 중

요한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액수의 금전은 인간 혹은 인류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액수의 금전 증식 자체를 목적으로 조작되는 것이다. 경제적 가

치가 목적자체로 변환될 때, 그것은 넓은 의미의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양식을 획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경제적 가치는 오직 개인과 사회적 삶을 다스리는 상징적 요소와 그

구조의 해석 차원에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초월적 신성에의 숭배는 또 다른

초월적 금전숭배에 의해 대치되었다. 헤겔이 이미 앞서서 관찰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금전은 무

한한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한편으로 극도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신적 가치에 자기기만적 관계를 구축하고 종교

와 예술 그리고 학문까지도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하는 현대문화 속에서의 치졸한 동물적

욕구가 정신적 가치초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소위 새로운 초월적 가치는 자체적 예법과 신도들 그리고 심지어 품위 있는 사원까지 갖추

고 있다. 은행은 현대적 궁전과 성전이 되었고 여기에서의 초월의식은 가치의 체현과 거의 무

관하게 이루어진다. 일상적 의미의 금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자막에 드러나는 액수를

확인하는 의식으로 충분하다. 가치에 관한 개인의 관심은 전적으로 탈-가치적이면서도 모든 가

치를 대변하는 익명의 관심에 종속된다. 즉, 계좌번호와 적립된 예금액수가 탈-인격적 상징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자 역시 탈-가치적인 또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과학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은 원래 그 기원에서 목적자체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세상의 모든 대상과

관계된 가치평가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호기심 해소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신성한

영역도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동시에 과학은 자체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옳

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나누어 생각되어졌었다. 하지만 오늘날 목적 자

체로서의 과학 활동은 선명한 구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 발전과 혼재(混



10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在) 되어버렸으며, 결과적으로 과학의 가치중립성은 더 이상 주장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목적

자체로서의 과학-기술발전 추구는,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상징적으로 구축된 정신적

가치체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등은 인간들이 그들

의 탐구영역과 관계되는 사물이나 대상들과 상징적으로 관계 맺는 전통적 양식 그리고 그 의

미구성에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현대문화의 자기기만성을 자극하고 강화하

고 있는 것이다.

자기기만적이고 과학-기술적으로 규정되어 가는 문화 내에서 정신적 가치의 인격적 체현을

추구하는 것은 미덕이기보다는 조작적 극복을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 악덕으로 평가된다

(Finkielkraut, 1996). 전통문화와 차별되는 현대문화의 특징은 정신적 혹은 상징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작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따라서 자기기만적인 가치 체현을 추구하고 있다

는 점이다. 자기기만적 문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을 구하는 진실된 가치체계를 희롱하는

태도가 만연된 문화이다. 하지만 그들이 희롱의 근거와 수단으로 숭배하는 조작적 과학기술은

모든 가치체현적 굴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특정의 의미와 가치로의 노예적 자유만을 강요

하고 있는 것이다(Lyotard, 1988). 과학적 호기심과 경제적 욕구에 대한 조작적 기술은 자기기

만적 주체에게 모든 상징적 가치의 완전정복에 필요한 완벽한 지원을 약속한다. 하지만 정신

적 가치의 완전정복이란 내재된 초월성의 소멸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진정한 행복의 파괴를

약속할 뿐이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Happiness)이란, 상징적 가치 속에 내재된 초월성의 비-

과학적이고 따라서 비-기술적인 인격적 체현(happens)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VI. 한국의 현대문화와 공교육의 위기

정신적 가치란 자신과 세계를 학습할 수 있는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들이 기나긴 세월동안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유하게 구현시킨 이해와 행위의 상징적 관례나 제도 속에서 상징적 의

미로 인간에게 체현되며, 인류공동체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적 장치를 통하여 전

승 발전되는 인류의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교육적 장치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공동체적 목적자체로서의 정신적 가치 전승을 교육의 이념으로 하느냐 아니

면 수수(收受)되는 학습의 내용을 주로 개인과 집단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바라

보느냐의 차이에 근거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정신적 상징의 가치에 내재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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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상기한다면 그 같은 가치의 전승을 사사로운 개인이나 집단의 소관이 아닌 공익의 보

전 장치로서의 국가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의 또 다른 지혜의 모음이라 생각한다.

인류공동체의 지역문화 속에서는 이 같이 인간에게 고유한 학습능력에 기반한 시공간적 전

통의 전승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새로운 정신적 가치 체현과 그 같은 가치의 문화적

구현을 도모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문화도 긍정과 부정의 가치평가를

떠나서 이 같은 인간고유의 삶의 양식에 관한 학습의 결과이다. 또 그 학습의 대상은 인류문화

의 커다란 두 줄기 전통인 동양과 서양의 삶의 양식이다. 물론 이때의 삶의 양식이란 과학과

기술 같은 학문적 전통 뿐만 아니라 관례와 의식 등을 포함한 인간의 이해와 행위를 구성하는

총체적 경험 양식을 말한다.

한국의 현대문화 창출에 기여한 학습과 교육의 공과(功過)를 따져보기 전에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앞 절에서 확인한 정신적 가치의 현대적 부정현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

의 양식과 사회적 관례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반

복하자면 정신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양식인 정치, 경제, 종교, 학문, 예술 등 정신적 가치의 대

표적인 공동체적 관례들은 개인과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효율성과 유용성이 그 같은 양식의 경쟁적 존재 이유로 가치평가되고 있다. 수단으로서 거래

될 수 없는 정신적 가치가 거래된다는 사실은 개인과 사회에 팽배한 자기기만성의 여실한 증

거인 것이다. 구체적 개인의 정신적 가치 체현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완전한 통

제를 불허하는 초월성을 거세한 상품화된 정신적 가치의 매매를 통하여 진실성에 기반하지

못한 자기기만성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체화되지 못한 외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간의 대리전이었다면,

천박한 상업자본주의의 국내시장을 겨냥한 학문적 수입상들이 원산지에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거세된 현란한 이론과 문자적 지식의 정보화와 상품화에 탐닉하는 사이, 한 문화의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의 근원적 묘밭인 국민의 심성은 이 같은 지식인의 자기기만성을

포착하기 시작하였고, 근거 없는 인정을 강요받는 대중적 민심은 공동체적 삶의 양식 속에 뿌

리내리지 못한 정신적 가치와 그에 기반한 권위의 허구성에 절망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는 정신적 가치의 자기기만적 수단화를 목격한 이들은 관례와 제도 속에 내재한 정신

적 가치의 초월성을 희롱하기 시작하였고 기만적 인정의 물질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 또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체현되지 못한 정신적

가치의 기만성을 목격한 것은 정당하지만,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한국

의 현대문화 속에서 구가되고 있는 물질적 혹은 수단적 가치의 풍요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 같은 변화는 결코 현대의 기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기적을 용납하지 않는 정신적 가치의 개인적 체현 보다는 조작이 용이한 수단적 가치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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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없이 동조하였고 이제 다만 그 결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물질적이며 수단적인 재화의 풍요와 비례하는 정신적 가치의 황폐화로 요

약해본 한국의 현대문화는 어떤 종류의 학습과 교육의 결과인가? 그 대답은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그 같은 지식의 전승과 전래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구할 수 있

다. 먼저 우리의 이해와 행위의 모태로서의 한국어 속에는 동양의 전통적 삶의 정신적 가치들

이 구현되어 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같은 정신적 가치들은 각 개인별 체험적 학습활

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체현된다. 음성과 문자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상징기호는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모든 관례적 양식들에 대한 체험적 학습을 통해 신체적 주

체(corps-sujets)로 이 땅의 공동체적 일원으로 입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습이나 교육이

정신적 가치외적인 수단성이나 경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구현되는 입문의식인 것이다. 이 같은 입문의식은 평생을 통하여 이들의 경험과

이해에 정신적 가치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신적 가치의 모태적(母胎的) 체현 학습은 제도적 학교공동체에 입문하면

서 일종의 단절을 경험한다. 현대 한국의 학교공동체에서 수업되고 있는 교과내용의 거의 대

부분은 유럽의 근대가 구축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같은 지식은 직·간접적 경

로를 통하여 학습되고 이식된 것들이다. 어느 면에서 세계화와 그에 따르는 현대적 혼란과 정

신적 고통은 이미 이때부터 강요되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내용에 내재된 목적자체

로서의 정신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다는 수단적 정보와 문자적 지

식의 효율적 학습이 이들을 채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의 선정에 경제적 유용성과

수단적 효율성은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최선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학교공동체

의 주된 학습내용이 서구의 근대과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자생되거나 동양의 전통 안에서 구현된 지식이나 지혜보다는 서구의 문화이

식 작업이 학교를 통한 공교육과 학습의 주요활동으로 변환된 이면에는 이 같은 지식에 내재

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체현적 학습보다는 그 같은 지식에 부수되는 수단적

이며 도구적인 가치가 우선시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하다.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체현의 고유한 양식들은 뒤떨어지는 유용성과 효율

성을 이유로 교과교육의 내용에서 제거되었으며, 제도적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새로 수입된

교과의 내용들은 모든 인간들의 지식에 내재하는 정신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들의 초월성이 거

세된 수단적 정보로 학습되고 거래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현대문화가 추구하는 수단적 가치

와 정신적 가치사이의 개념적 혼란과 체화되고 구현되지 못한 정신적 가치의 매도현상을 자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정신적 가치 구현의 고유한 전통들은 전승되지 못

하였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거세된 천박한 상품으로 퇴락하여 개인들의 자기기만적 욕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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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수단들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현대문화의 물질적 풍요와 정

신적 빈곤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 현대문화 창출의 매개적 원동력인 공교육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로부터 인류공동체적 정신적 가치의 보전과 전승이라는 고

유한 권위의 침탈은 물론 개인과 집단의 수단적 정보 수수기관인 사교육장치와의 범주 오류적

비교를 통해 공교육 본연의 목적이 아닌 수단적 가치창출의 경쟁력 검증까지도 강요받는 사태

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상업성 없는 전통과 경쟁력 없는 취약한 지식이 바로 정신적 가치의

본질이며 그것이 공교육 본연의 요체임을 망각하는 것은 문화 속에 구현된 정신적 가치를 체

현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만 비로소 향유될 수 있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

는 어리석음에 근거한다.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꽃나무의 밑뿌리를 연신 잘라내면서 아름다

운 꽃이 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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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rnation of Spiritual Values
- Contemporary Culture and Frustration of Korean Public Education -

C ho i, C hul-Byung *2)

What seems to happen in a contemporary narcissistic and technologically determined

culture and their educational effort is an attempt to do away with spiritual incarnation . One

could say that if a post-modern culture differs from the modern one, it is perhaps through

the idea that incarnation is inevitable, but surmountable by the constant manipulation of the

incarnations of spiritual value. A narcissistic culture is precisely a culture which is

characterized by a playful attitude with respect to the spiritu al values in and through

which the self manifests itself and seeks recognition . Technology promises not the freedom

from all incarnation (the dream of the immortal souls knowing eternal bliss), but freedom

of the bondage to a particular bearer of meaning and values. Technology and money

provide the narcissistic subject with the perfectly adaptable support necessary for the

enjoyment, via money and its virtu al realities, of any value whatsoever . The perfect mastery

of value means, however, the disappearance of transcendence, and therefore of real

happiness: nothing happens any more.

The difficulties discussed here are, of course, peculiar to specific orders of knowledge

and forms of life developments which find their origin in the coming about European

Modern scientific-technological culture. Traditionally science( or philosophia) was usually seen

as an activity which is itself an end-in-itself. Nevertheless for the modern European, science

is seen as an instrument which is neutral in itself, but which can be used in good or bad

ways.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as an end-itself has become connected with

technological manipulative developments in a way which cannot be disentangled any more.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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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ocal scientific revolution has produced global consequence that the neutrality of

science and its education can no longer be proclaimed. The very pursuit of

scientific-technological progress as an end-in-itself produces enormous, even though largely

unintended, consequences for symbolically determined traditional spiritual values and its

way of education . Scientific-technological approaches (e.g., to nature and natural kinds, to

human procreation, to the human mind and body, to educational activity) inevitably

influence the manner in which human beings symbolically relate to the world and with

others. In this way they disrupt from outside the way people live their values and

strengthen the existing narcissistic tendencies. Under the heading of ' scientific education' ,

are we acculturating or fru strating ourselves?

Key Words : contemporary cul ture, spir i t ual values, incarnat ion, inst rumental t echnology,
t r aining and educat ion.


